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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수청, 국제크루즈선 항만국통제 점검 실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에 입항한 외국적

크루즈선박을 대상으로 항만국통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 외국선박의 구조, 설비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선박안전법)

10월 17일에 입항한 8만톤급 ‘웨스테르담’과 10월 19일에 입항한 4만톤급

‘시번 앙코르’를 대상으로 동해해수청 소속 선박검사관이 승선하여 항해·

기관설비 및 구명·소화설비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였다.

대량의 여객을 수송하는 크루즈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등

국제기준의 이행상태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이 진행되었다.

한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5년 하반기부터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에

입항하는 모든 크루즈선박을 대상으로 항만국통제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번 점검을 끝으로 속초 입항 크루즈선 5척 모두 점검을 완료하였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크루즈선의 이용객의 안전확보와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엄격한 항만국통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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